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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 조직문화란 일상에서 늘 열려있고 부드러우며, 구성원들은 스스로 일과 삶에 대한 존재가치를 확인하고 

성장을 지향하는 그런 장이어야 한다. 지난 23년간 캐럿이 추구해온 길이고 또 앞으로 함께 만들어 나아가야 하는 

길이기도 하다.”

삶은 동사다.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의 느낌, 생각 그리고 행동이 있을 뿐이고, 그 흔적은 곧 길이 된다. 이 길에 누군가 미리 

정해놓은 정답은 없다. 세상 그 어느 누구의 흔적도 내 삶을 대신해 주는 길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오롯이 내 발걸음으로 만들어낸 

흔적, 그 진지한 여행이 곧 나의 삶이고 길이다. 인도 격언에 ‘우리는 인생에 두 번 태어난다’는 말이 있다. 한 번은 부모로부터 육신

을 받은 것이고, 두 번째는 영적으로 깨어나는 순간이다. 내가 가야 할 길을 알고 그 길로 들어서는 첫발을 내딛는 순간이다. 나의 

참 존재를 인식하는 의식이 열리는 순간이다. 이 길은 의연히 혼자 걷는 길이지만 외롭지 않은 길이다. 훌륭한 삶의 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길을 가야만 하는 것인가? 그것은 다양한 삶의 고통으로부터 ‘온전한 자유’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유

는 2가지 차원이 존재한다. 첫 번째는 ‘속박으로부터의 자유’이다. 본능적으로 우리는 신체나 정신이 구속되어 있다는 것을 인지하

는 순간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친다. 인류가 원시공동체를 넘어 지난 수천 년간 지향해온 진보는 이 자유를 향한 투쟁

의 역사였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여기에는 인간존재로서 무한한 평등의 가치가 주어지며, 동시에 인간다움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 된다. 

두 번째 자유는 ‘구속’을 넘어서, 무엇인가를 ‘향하여’ 마음껏 추구하는 자유이다. 태생적으로 주어진 자유와 권리를 넘어, 자신의 

존재를 온전히 인식하고, 확대하고 경계 없이 마음껏 펼치는 것이다. 에리히 프롬은 이것을 ‘적극적 자유’라고 했다. 곧 최고의 삶은 

여기서 시작된다. 이 점에서 ‘일’은 바로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의 잠재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장(場)이며, 성숙된 사회적 존재

로서의 나아감의 길이 된다.

최고 수준의 삶으로 나아가는데 반드시 넘어야 할 관문이 하나 있다. 바로 자신의 ‘ego’다. 이것을 넘어야 더 큰 나를 지향하고 의식

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며, 일상에서 다 수준의 가치를 향유할 수 있다. 이들의 삶은 자신과 타인, 일과 사랑이 하나로 통합된 삶이

다. 성숙이란 ‘과거의 나를 안고 보듬으며, 나를 넘어서는 과정’이다. 단순히 나를 부정함으로써 ego를 넘어서려고 하는 것은 마치 

어둠 속에 있으면서 어둠을 없애려고 하는 것과 같다. 핵심은 놓지 않는 것이다. 우리의 일상에서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늘 자기

를 의심하며 탐색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 자기 내면에서 ‘참나_true-self’를 확연히 보는 순간 우리는 자연스럽게 최고의 삶의 길에 

들어서게 된다.  

‘일터’는 우리가 함께 최고의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공동 수행의 장이다. 따라서 어떤 토양을 가지고 있는가? 즉, 어떠한 조직문화

에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부분이다. 훌륭한 조직문화란 일상에서 늘 열려있고 부드러우며, 구성원

들은 스스로 일과 삶에 대한 존재가치를 확인하고 성장을 지향하는 그런 장이어야 한다. 지난 23년간 캐럿이 추구해온 길이고, 또 

앞으로 함께 만들어 나아가야 하는 길이기도 하다.

이 위대한 여정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질문을 놓지 않고 가는 것이다. 

“나는 누구인가_Who am I?” 그리고 “어떻게 좀 더 성숙한 삶을 살 것인가?” 

C.E.O James Roh (노상충)

‘어항 속의 금붕어를 지켜보듯,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만큼 재미있는 일거리가 없다’ _ 용타

당근농장 100호를 축하하며


